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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가족공원 텃밭에 붉은 봉선화가 피었어요.

붉은 봉선화를 보니 한여름 손톱에 물들이던 추억이 떠오릅니다. 

옛날부터 봉선화는 집집마다  심어서 가꾸었다고 해요.

왜 그랬을까요~? 그 이유를 찾아 같이 떠나볼까요?!

‘봉선화’야~! 안녕

‘봉선화’를 사랑한 이유~! 

꽃 잎새 씨앗

담장 밑에 심어 집안에 

침범하는 나쁜 기운 차단

손톱에 붉은 물을 

들여 악귀를 쫓음 

참외와 수박밭 주변에 심어 

나쁜 병충해 예방  

장독대 근처에 심어서 

뱀이나 벌레들의 접근 차단

꽃 모양새가 봉황새를 닮았다고 해서 ‘봉선화’라고 불러요.

‘�봉선화’의 붉은색이 나쁜 병기운과 해로운 별레 및 악귀를 막아준다고 믿어 집안 곳곳에 ‘봉선화’를 심고 가꾸었어요. 



손톱에 ‘봉선화’물들이기~!

‘봉선화’친척 식물들~!

봉선화물 들이기는 우리 민족의 전통 풍습! 

<동국세시기> 기록에서는 "봉선화로 어른, 아이,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물을 들였다"라고 쓰여 있어요~

‘�봉선화’의 붉은 색소는 꽃보다 잎사귀에 많이 있어서 늦여름까지 손톱에 물을 들일 수 있어요. 

푸른 잎사귀에서 붉은 빛이 나온다니 참 신기하죠?! 

봉숭아 꽃, 이파리

명반(백반) 조금

실과 비닐

돌판과 돌 또는 절구와 절구공이

준비물

꽃과 잎을 따서 명반을 한꼬집 정도 넣고 곱게 빻아 손톱에 적당량을 올려 놓은 후 비닐로 감싸 실로 묶어요. 

하룻밤 자고 나면 손톱에 ‘봉선화’ 물이 곱게 든답니다~ 

노랑물봉선물봉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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